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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드론 띄워 택배배달하고 대기환경 조사한다
- 국토부 ‘실증도시 구축사업’,‘규제 샌드박스사업’공모선정, 국비 23.7억 확보 -

- 드론활용한 공공서비스 및 도심 내 물류배송 실증 -

인천 하늘에서 드론이 물건을 배송하고,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을 조

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. 

인천광역시는 2022년도 「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」*과 「드론 규제 

샌드박스 사업」**이 정부 공모에 선정돼, 16일 국토교통부와 세종시 

베스트웨스턴 플러스 호텔에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 이 중 

「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」에는 9개 자치단체가 선정됐으며, 광역시‧
도 중에서는 유일하게 인천이 선정됐다.

*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: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 등을 발굴하

여 제안하고 드론 활용 모델 및 서비스 실증

**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 : 민간의 우수기술 조기 상용화 유도 및 국내 드론 시장

활성화를 위해 드론 기술개발 및 활용 시험·실증 추진

「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」은 도시 실정에 맞는 드론 활용모델을 발

굴하고 실증하는 사업으로 2년간 36.7억 원(국비 23.7억, 시비 13억)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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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입된다. 인천테크노 파크 등 6개 기관*이 참여해 수도권매립지 대

기환경, 연안 갯벌 생태계와 아라뱃길 교량 안전관리 등 공공분야에

서의 드론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.

* 인천테크노파크, 한국항공대학교, 위즈윙, 엑스드론, 모아이스, 이노팸

그간 환경, 안전 등 공공분야 관리가 CCTV 중심의 평면적 관리였다

면, 앞으로 드론을 활용하면 입체적 관리로 전환돼 공공서비스가 한

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.

「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」은 기업의 상업 활동에 드론을 활용하는 

사업으로 총 3억 원이 투입되며, 사업에는 ㈜파블로항공, 삼영물류가 

참여한다. 최근 인터넷쇼핑 등 전자상거래 증가로 물류가 급증함에 

따라, 물류센터 간 배송에 드론을 활용하며, 도심환경에서 물품배송을 

실증한다.

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“그간 쌓아온 ‘드론 공공서비스 활성화 

사업’의 경험을 바탕으로, 이번 국토교통부와의 협약사업도 성공적

으로 수행해서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나 도심 물류배송이 안전하

고 효율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말했다.

한편, 인천시는 지난 2017년부터 공공서비스 분야에 드론을 활용한 

시범사업을 발굴해 왔다. 갯벌을 황폐화 시키는 갯끈풀 관리, 미세먼

지 관리, 해수욕장 안전관리 등 환경과 안전관리 분야에서 지속적으

로 드론을 활용해온 것이다.

특히, 지난 2월에는 위성과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해양쓰레기를 

관리하는 해양수산부 “지역밀착형 오션뉴딜 사업”을 유치한 바 있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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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의 드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관리, 도시행정 서비스, 도심물류

배송 등 사업들이 잇달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, 드론을 활용

한 사업 모델 발굴과 안착에서도 인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

이다.

<참고> 사업내용 요약

<사진>  협약식 사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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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1 사업내용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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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2 협약식 사진


